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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동부 내륙에 살고 있는 한 소수민족인 쁘딸

랑안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많은 주문과 주술을 행하고 있다(강윤희 

2004 참조). 이 논문은 쁘딸랑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

양한 종류의 주문 중에서, 여성들의 주문인 “몬또챠불”(monto cabul)을 

기술, 분석한다. 여기서 “몬또”(monto) 란 만트라(mantra), 즉 주문이라는 

뜻의 쁘딸랑안 지역 방언이며, “챠불”(cabul)이란, 소위 “야한 것”, “외설” 

또는 “음란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여성의 성기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하던 1998년에서 2000년 당시, 

쁘딸랑안의 많은 기혼 여성들이 “외설주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

며, 이러한 주문의 사용은 남편의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 

자신의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 펜실베니아 대학교 Center for Folklore and Ethnography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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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쁘딸랑안 기혼 여성들의 ‘외설주문’의 언어적인 특질과 

구조를 기술, 분석함과 동시에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동안 여성들의 장르(women’s genres)1)는 여성학자들이나 

종속집단연구에서 여성들이 표현하는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해석을 밝히기 위하여 주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베드윈 여성들의 시와 

노래(Abu-Lughod 1986), 북부 인도 여성들의 결혼식 민속요(Raheja and 

Gold 1994), 아프간 여성들의 내러티브(Grima 1992)들의 장르들은 각 사

회의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공적 역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여성 자

신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표현하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담론에 저항

하는 표현 도구로서 연구되었다. 여성 언어인류학자인 스잔 갈에 따르

면, 여성의 장르는 성과 권력에 대한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예를 들어,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언어’ 등은 ‘성별화된 목소리’(gendered voice)를 

전제로 여성들이 “보다 강한 권력 집단의 지배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관점과 해석을 나타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밝힌바 있다(Gal 1991: 176).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여성의 장르’를 통하여, 지배문화에 저항적인 여성의 관점을 밝

힐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르의 연행을 통해서 문화적

으로 구축되고 발현되는 여성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Hall 

and Bucholtz 1995; Livia and Hall 1997).

이러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쁘딸랑안의 외설주문

을 쁘딸랑안 여성들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표현하고 구축하는 사회적 행

1) 여성들의 장르(womes genre)란, 여성들에 의해 연행되는, 여성들을 위한 표현적 장르, 

예를 들어, 여성들의 다양한 말하기의 행위, 노래, 시, 소설, 연극, 춤, 공예 등을 일컫

는다. 그동안의 언어인류학, 민속학 등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표현적 장르가 남성들

에 의해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표현문화와는 다른 주제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음을 지

적해 왔다(Apadurai et al. 1991 참조). 또한 본 논문에서 장르는 고정된 텍스트의 집합

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텍스트의 연행과 해석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Hanks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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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한 양식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주술 장르의 연행과 해석에서 

드러나는 ‘몸’과 ‘욕망’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설명하며, 특히 이러한 

여성의 시각에서 나타나는 유동성과 다중성에 주목한다(Raheja and Gold 

1994; Meyer 2000). 따라서 이 글은 쁘딸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을 분석

함으로써, 쁘딸랑안 여성들이 그들의 몸과 욕망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대하여 단순히 ‘배격’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회의 지배적 관점을 차용하고, 패러디하며, 동시에 전복하고 있음을 

보이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우선 쁘딸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 사용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쁘딸랑안 남성과 여성의 관

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히 쁘딸랑안 사회에서 지배적인 젠더 이데올로

기로 작용하는 이슬람의 남성/여성에 대응되는 이성(akal)과 욕망(nafsu) 

이라는 이분법적 담론을 살핀다. 둘째, 쁘딸랑안 여성들의 주문의 ‘텍스

트’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언어학적인 특질과 구조를 분석하

고, 이러한 텍스트가 반 하고 있는 쁘딸랑안 사회의 몸과 성적 욕망에 

대한 담론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와 그 연행을 둘러싼 쁘딸랑

안 여성들의 해석을 살펴보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욕망’에 대한 다양하고 유동적인 관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외설주문을 ‘행위’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어떻게 쁘딸랑안 

여성들이 이러한 외설주문의 연행을 통해 쁘딸랑안 사회의 지배적인 이

슬람적 담론인, 남성/여성과 이성/욕망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며, 

그것은 어떻게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연결되는지를 살핀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여성들의 외설주문의 텍스트와 그와 관

련된 담화들은 필자가 1998년에서 2000년에 걸쳐 약 14개월 동안 쁘딸

랑안의 한 마을인 데사 브뚱과 그 인근 마을에 거주하면서 수집한 자료

들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외설주문의 텍스트는 그 자료의 비 성과 접

근의 한계 때문에, 필자와 보다 친 한 라뽀를 형성한, 마을의 30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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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에 이르는 약 다섯 명의 기혼 여성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 채록되었다.2) 그러나 외설주문의 사용에 관련되는 담화들은 이러

한 다섯 명의 주된 여성 제보자 이외에, 다른 쁘딸랑안 여성들 그리고 

쁘딸랑안 남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2. 쁘딸랑안의 남성과 여성

쁘딸랑안 부족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동부 리아우 주에 위치

한 고립부족이다. 이들은 울창한 림 속 깜파르 강 유역에 살고 있으며, 

리아우 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개발의 향을 비교적 덜 받은 소외

된 부족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쁘딸랑안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 방법의 

화전농사, 어업과 채집 등의 생계경제 활동을 하며, 전통적 관습과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쁘딸랑안 사회의 서쪽으로 인접해 있는 모계사회로 유명한 미

낭까바우 부족과 마찬가지로 쁘딸랑안 부족은 모계전통을 유지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쁘딸랑안 부족의 29개의 하위씨족(suku)에의 성원권은 모

계를 따라 전승되며, 토지, 집 등의 유산도 딸 쪽으로 상속이 된다. 또한, 

같은 씨족 성원끼리의 혼인을 금하는 씨족외혼과 남편이 부인의 거처로 

옮겨오는 부거제(婦居制)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쁘딸랑안 사회

에서 모계상속의 전통은 여성들의 실제적인 권위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력이 높은 논농사가 주를 이루는 미낭까바우 사회

에서, 여성 연장자는 토지를 관리하고, 농경을 위한 노동력을 조직하고 

통제하며, 자식과 남편의 노동력,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입에 대한 소유권

2) 이 논문의 주제보자인 5명의 기혼여성은 모두 화전농의 생계경제를 수행하고 있었으

며, 이 중 나이가 50세 이상인 3명의 여성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많은 주술과 주문을 알고 있는 여성들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 평판이 나있었다. 30대

의 제보자 두 명도 모두 SD(skola dasar : 초등학교)가 최종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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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Blackwood 2000). 반면, 생산성이 낮고, 

소규모인 화전 농경을 주로하는 쁘딸랑안 사회에서, 여성들은 토지는 

소유하나,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조직하지 못하므로, 그에 따른 경제력

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당시 50세의 여성

제보자 이부 꿈삣은 자신이 6헥타르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모두 황폐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모계전통과 함께, 쁘딸랑안 사회는 그 동쪽에 위치한 리아우 

말레이족의 이슬람 전통의 향으로 강력한 가부장적사회의 특징을 보

인다(Andaya 1993 참조). 그 한 예로, 쁘딸랑안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

들 만이 그들 부족의 전통적 관습과 규범인 아닷(adat)을 행사하고 통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왔다. 즉, 각 하위 씨족의 토지와 소유물이 모계를 

따라 상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의 과정과 규범을 통제하는 권리는 

그 씨족의 남자 성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가부장적 전통의 향 아래, 

쁘딸랑안 사회는 모계사회임과 동시에, 남성 지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쁘딸랑안 사회의 남성 우월적 성격은, 그들의 이슬람 젠더 이데올로

기의 수용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쁘딸랑안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관

계를 설명할때, 이슬람의 개념인 ‘아깔’(akal) 과 ‘납수’(nafsu)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아깔’이란, 이성, 지성, 합리성 등을 의미

하며, 반면 ‘납수’란 육체적 본능, 욕망, 정욕, 열망 등을 가리킨다. 이슬

람 교리에 따르면, 동물들은 오직 ‘납수,’ 즉, 육체적 본능만 지닌 반면, 

인간은 ‘납수’와 함께 이를 통제할 ‘아깔,’ 즉 지성을 가지고 있다(Siegel 

1969 참조).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 한 달간 단식을 하는 라마단을 지키

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제어하고, 개인의 적, 정신적 파워를 

증진시키는 수련의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기절제의 능력과 적인 힘

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슬람교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



10  비교문화연구 제13집 1호(2007)

은 물질적인 조건과 육체적 욕구에 보다 충실하므로 금욕이나 고행을 

통한 수행을 할 수 없으며(Hartley 1990), 이에 따라 여성들은 적인 힘

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더욱 쉽게 병에 걸리거나, 오염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Tsing 1993). 이러한 논리에 따라, 여성은 자신의 본능과 욕구

에 지배되는 정신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깔’이 우세한 남성에 

의해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letz 1996). 이와 마찬가지로, 

쁘딸랑안 사람들은 각각 남성/여성을 아깔/납수(지성/욕망)에 연결시키

며, 아깔이 납수를 지배해야 하는 것처럼, 남성들이 여성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어디까지나 이데

올로기적인 것이며, 실제 생활의 차원에서 각 성별에 대한 담론은 맥락

에 따라, 또 그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Peletz 1996 참조). 예를 

들어, 쁘딸랑안 사회의 일상적 담론에서, 남성들은 보다 쉽게 유혹에 넘

어가며,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반면,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나 

쾌락을 마다하는 실질적인 생활인으로 그려진다. 특히 필자가 현지조사

했던 당시, 쁘딸랑안 마을에는 유난히 ‘잔다’(janda), 즉 남편과의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사는 여성이 많았는데, 이들 쁘딸랑안 잔다 

중에는 남편과의 사별보다는 ‘버림’을 받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잔다 중의 대다수는 외부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 

외부인들은 쁘딸랑안 지역에 몇 년간 머무른 후,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고향의 가족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3) 또 다른 이유로는 남편들이 

3)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주정책(transmigrasi)을 통해 자바섬과 같이 인구가 집

되어 있는 지역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는

데, 현지조사 당시, 비교적 고립되어 있던 쁘딸랑안 지역에 조차도, 자바인들이 이주

해 와서, 임시계약직으로 근처의 농장이나 제지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쁘딸랑안 여성들의 설명에 의하면, 특히 자바 남자들은 성적욕구를 참지 못하고, “예

쁜 여자들만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만” 결국 자신의 고용계약이 끝나면, 

쁘딸랑안 부인과 아이들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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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떠나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의 성욕절제의 어려움이나 쾌락의 추구 등은, 

쁘딸랑안 사회에서 남성들의 지위나 위세를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이슬

람의 혼인법상 아내를 동시에 4명까지 두는 것이 허용되므로, 실제로 

현지조사 당시 쁘딸랑안 마을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남성들이 종종 있었으며, 오히려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음은 남

성의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기간 중, 

쁘딸랑안 부족장은 세 번째의 부인을 맞아들 는데, 이러한 부족장의 

세 번째 결혼은 부족 성원들이나 심지어 부족장의 부인들에게 조차 비난

받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부인과 결혼하는 부족장의 능력에 감탄하 으며, 부족장의 부인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한편, 쁘딸랑안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종류의 생계 활동

에 종사한다. 남성의 경우는 주로 이동이 요구되거나 육체적 힘이 필요

한 활동, 예를 들어, 어업이나 벌목 작업, 그 밖에 화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땅을 고르는 일을 담당한다. 어업의 경우 쁘딸랑안 남성들은 강가

에 임시로 집을 지어 머무르면서 고기를 잡고, 일주일에 한번씩 마을 

근처의 장터에 내다 팔며, 벌목 작업을 위해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열대림에서 머무르기도 한다. 반면, 여성

들은 대부분 마을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며, 집 근처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거나,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며, 농사를 짓는 일을 담당한다. 따

라서 쁘딸랑안 남성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 생활하는 기간이 긴 반면, 

여성들은 집안에 머무르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다. 

최근 쁘딸랑안 인근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경제개발은 이러한 

쁘딸랑안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경제활동, 특히 그들의 이동성의 차이를 

심화시켰다. 많은 젊은 남성들은 쁘딸랑안 마을을 떠나 좀 더 나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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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 도시로 가기를 원하는 반면, 여성들은 이러한 이동성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남성들의 증가된 이동성, 특히 도시지역과의 빈번한 왕

래는 여성들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쁘딸랑안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이 도시의 여자들에게 유혹 당할까봐 노심초사했으며, 실제로 많은 

쁘딸랑안 남성들은 도시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부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도시에 가면, 여자들이 예쁘지, 말도 조신하지, 행동도 참하지. 거기에 비하

면, 여기 마을 여자들은 억세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소리 지를 줄만 알고... 

여기 여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니, 에티켓도 없고, 대화하는 방법

도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옷을 입는지, 화장을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

니,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 지도 모르고..(도시여자들을) 좀 보고 배워야 하는데 

말이야.”(부족장과의 인터뷰 중)

이러한 묘사는, 쁘딸랑안 남성들이 쁘딸랑안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

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이와는 달리, 쁘딸랑안 

여성들은 도시의 여성들을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리며, 남자를 밝힌다”

고 설명하며, 과도한 정욕과 물질적 욕망으로 남의 남자를 빼앗아갈 위

험한 존재로 설명한다. 따라서 남성들의 증가된 이동성과 외부인과의 

접촉은 쁘딸랑안 여성들에게 남편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쁘딸랑안의 주술 장르와 젠더

쁘딸랑안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상적 활동에 주문과 주술을 사용하

고 있으며, 이러한 주술행위에서 사용되는 주문의 장르는 크게 ‘사회적 

주문’(monto masyarakat)과 ‘개인적 주문’(monto privadi)으로 나뉜다. 여

기서 ‘사회적 주문’에는 농경이나 벌꿀 채집 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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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병의 치료나 출산 등에 사용되는 주문 등이 있고, ‘개인적 주문’

에는 개인의 미의 증진을 위한 ‘쁘마니’(pemani),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

한 사랑주문인 ‘쁭가시’(pengashi), 각종 싸움과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

기 위해 사용하는 ‘쁘눈둑’(penunduk) 등의 하위장르가 해당된다. 또한 

‘사회적 주문’은 샤먼, 산파 등의 의례 전문가가 병을 앓는 환자나 출산

을 하는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는 공공적인 의례를 위한 것이라면, 

‘개인적 주문’은 이러한 의례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가 사적인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의 몸에 주문을 외워서 실행하는 것이다(강윤희 

2004 참조).

한편, 개인적 주문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구애에 주로 사용되는 

주문인 ‘쁘마니’와 ‘쁭가시’는 “젊은이 주술”(ilmu mudo)이라고도 불리

는데, 이것은 이러한 구애를 위한 주술은 주로 결혼할 상대를 찾는 미혼

의 남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쁘딸랑안 제보자들에 따르

면,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주문을 외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이쁜이 

주문,’ 즉 ‘쁘마니’를 주로 사용하고, 남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사랑 주문’인 ‘쁭가시’를 더욱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여성/남성이 사용하는 주술 장르의 차이는 각각의 성이 가지는 구애에서

의 적극성의 차이를 반 한다. 쁘딸랑안 사람들의 관점에서, 남성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홀리는’ 주술을 행하는 반면, 여성들

은 자신을 예쁘게 꾸며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

는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사이에 사용되는 주문 중에는, 기혼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외설주문’이 있다. 쁘딸랑안의 ‘외설주문’

은 주로 그 내용으로 여성의 성기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주문의 사용은 성관계시 성적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진다. 또한 이러한 외설주문 중에는 

성관계시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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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쁘눈둑,’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소위 ‘가족계획 주문’(monto K. B.) 

등이 있다.

한편, 쁘딸랑안 남성의 경우도 여성들의 외설주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주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성의 주술은 ‘주

문’이나 ‘말’의 형태가 아닌, 특수한 수련법을 통한 것이라고 보고된다. 

예를 들어, ‘다람쥐 성기 비법’(Ilmu Culo Tupai)4)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수련법은 남성들로 하여금 강한 정력을 가지게 하는 특수한 주술행위이

다. 당시 70세의 남성 제보자인 다민에 따르면, 남성들의 ‘다람쥐 성기 

비법’은 마치 요가와 같이 여러 가지 몸동작을 취하면서 남성의 몸에 

특수한 정기를 불어 넣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남성들은 강한 정력을 가지

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쁘딸랑안 여성들에 따르면, 남성들이 이러한 

주술행위를 하여 과도한 정력을 얻게 되면 그것은 여성의 몸을 해칠 만

큼 위험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여성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설주문’을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외설주문에는 성관계 

전에 사용하는 ‘욕망을 여는’(buka nafsu) 주문과 성관계 이후에 연행하는 

‘몸을 잠구는’(kunci badan) 주문이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몸을 잠구는’ 

주문을 연행하는 것은, 남성의 과도한 성욕에 대항하여 여성이 몸을 건

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방법으로 강조된다. 

이처럼, 쁘딸랑안 남성과 여성은 이성의 ‘보이지 않는’ 주술적 공격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쁘딸랑안 제보자들 대부분이 

약 15세에서 17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성간의 구애와 자신의 몸을 보호

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술을 배우기 시작하 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주술

의 학습을 위해, 쁘딸랑안 소년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여행을 다니며 주술을 전승해 줄 선생님을 찾는 반면, 소녀들에게

는 이러한 여행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 등 

4) 이러한 주술행위에 다람쥐 성기 비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몸집에 비해 성기가 

큰 다람쥐는 쁘딸랑안 사회에서 정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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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의 연장자에게서 주술과 주문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특히 남성

과 여성 사이의 구애에 사용되는 주술은 이성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금기

시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남성은 남성 연장자에게서, 또 여성은 여성 

연장자에게서 주술과 주문을 습득하게 된다. 당시 61세의 남성제보자 

임샤리프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전쟁터의 적”으로 비유하며, 

이성에게 주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적에게 무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

하 다. 이처럼, 쁘딸랑안 사회의 남성과 여성은 마치 ‘주술’이라는 무기

를 가지고 팽팽히 맞서듯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그려지고 있다. 

4. “욕망을 열고”, “몸을 잠구는” 외설주문 : 여성의 몸에 대한 사

회관습적 구축

이번 절에서는 외설주문의 장르에 속하는 두 가지 종류의 주문을 

분석하여, 그러한 주문의 텍스트에 반 되고, 동시에 규정되는 쁘딸랑안 

여성의 몸과 욕망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분석할 

주문은 성관계 전에 사용되는 “일곱 가지 맛의 기도”(Doa Tujuh Aso)이

며, 두 번째로 분석할 것은 성관계 후에 여성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연행

하는 “파티마의 문”(Kunci Kati Fatima)이라는 주문이다.5) 한편, 이러한 

주문의 텍스트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쁘딸랑안 여성 장르로서의 ‘외설주

문’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여성의 목

소리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여성의 몸과 욕망에 대한 시각이 

남성중심적이고 사회 관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해되고 표현되고 있음

을 밝힐 것이다.

5)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외설주문의 텍스트는 제보자에 따라 다소 달랐지만, 어휘의 차

이만이 발견된 텍스트의 구조는 거의 일치하 으므로, 수집했던 주문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을 골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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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곱 가지 맛의 기도’ 
‘일곱 가지 맛의 기도’라는 제목의 외설주문은 여성이 성관계시 자신

의 “욕망을 열기 위해”(buka nafsu) 사용하는 주문 중 하나이다. 여기서 

‘일곱 가지 맛’이란, 쁘딸랑안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성관계시 남성이 

느끼는 여성의 질의 일곱 가지 느낌을 말한다. 부족장의 첫째 부인이었

던 당시 44세의 제보자 이부 또마에 의하면, 이 주문의 제목인 ‘일곱 

가지 맛’을 뜻하는 ‘뚜주 아소’(tujuh aso)의 ‘뚜주’란 ‘일곱, 칠’이라는 

숫자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발음상 “동의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스)뚜

주”(setujuh)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아소’(aso)란 ‘맛,’ ‘느낌’을 가리키

므로, 상대방 남성과 “맛이 딱 맞는”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주문이라

고 설명한다.

<주문 1> “일곱 가지 맛의 기도”(Doa Tujuh Aso)6)

1. Bismillahirahmanirrahim

2. Tumbuh kunyit, tumbuh tomu

3. Tumbuh diate tulang kaco

4. Kuat sombu daging basombu

5. Aku mamakai tuju aso

6. Kok duduk taaso-aso

7. Kok togak taaso-aso

8. Lubang puki aku iko

9. Sataun jalan da'at

10. Tigo bulan palayi'an

11. Lubang puki aku iko taaso-aso jo

12. Sapuluh cai bini, 

13. satui cai kondak 

14. Tak ado sasodap lubang puki aku kio 

15. dik <nama>

16. Kabullah kabulmuhammad

17. Barkat aku mamamkai tuju aso 

1. 알라의 이름으로

2. 꾸닛(생강종류의 식물)이 자라네, 또무(약초의

  일종)가 자라네

3. 거울 위에 자라네

4. 완전히 아문, 다시 돋은 새살

5. 나는 “일곱 가지 맛”을 사용한다

6. 꼭 (그가) 앉거들랑, 자꾸 느껴지고

7. (그가) 서도, 자꾸 느껴지고

8. 이 내 뿌끼(여성의 성기) 구멍이

9. (그가) 일 년을 길을 가고, 

10. (그가) 세 달을 배를 타도,

11. 내 이 뿌끼의 구멍이 자꾸 자꾸 느껴지네

12. 열 번을 첩을 찾고

13. 백번을 애인을 찾아도

14. 내 뿌끼 구멍만큼 맛있는 건 없도다

15. 그의 부인 <누구> (각자의 이름을 말한다.)

16. 알라여, 모하메드여,

17. “일곱 가지 맛”을 사용하는 나를 축복하소서 

6) 이러한 주문과 구조는 똑같으나, 그 어휘의 선택에서 다소 다른, 또 다른 버전의 일곱 

가지 맛의 기도는 Kang(2002)에서 분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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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문 1>의 언어적 구조를 살펴보면, 텍스트의 초월성을 

증가시키는 많은 언어적 장치가 발견된다. 여기서 초월성이란, 특정 텍

스트의 내용과 형식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지 않고 고정

되어 있으며, 현재 수행되는 시점에서의 각종 상황적 요소들로부터 독립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강윤희 2006 참조). 예를 들어, 처음의 1절과 마지

막의 16-17절에 나타나는 이슬람 문구는 쁘딸랑안을 비롯한 다수의 말

레이 주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임이며, 이러한 프레임의 사용

을 통해 <주문 1>은 이슬람 기도의 형식을 가지게 된다(강윤희 2004; 

Skeat 1900; Endicott 1970 참조). 이어서, 제 2절과 4절, 3절과 5절이 각운

을 이루는 말레이의 전통 사언절구인 빤뚠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체 

텍스트의 시적인 효과를 부여한다. 또한 주문의 본문 안에 “나는 ‘일곱 

가지 맛’을 사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현재의 언술행위가 현재 화자인 

“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반복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쁘딸랑안 사람들은 이처럼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주문을 

반복함으로서, 그러한 주문이 지닌 초월적인 파워를 현재에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상들의 말’(kato 

o’ang tuo-tuo dulu)은 전지전능한 ‘알라’에게서 기원한 것이다. 쁘딸랑안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신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조상들은 다시 그러한 

메시지를 인간의 말로 바꾸어, 후세의 자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는 것이다. 여기에 고프만(Goffman 1974, 1981)이 구분한 세 가지 레벨의 

화자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알라’는 제 1의 화자 또는 책임자(principal)

가 되며, 알라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다시 인간의 말로 바꿔놓은 조상은 

작가(author)로, 그러한 조상의 말을 되풀이하는 현재의 화자는 애니메이

터(animator)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쁘딸랑안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조상의 말’에는 신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초월적이고 신비한 주

술적 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상의 말’을 반복하는 행위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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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그 주문에 내재되어 있는 파워를 현재에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는 것이다.

한편, 의미론적으로도 <주문 1>은 일정한 주제가 반복되는 병렬구

조(parallelism)를 취하고 있다7). 우선, 이 주문에는 상대가 되는 남성의 

‘상상된’ 각종 행위와 느낌이 묘사되어있다. 예를 들어, “앉고”, “서고”, 

“길을 가는” 등등의 행위와 함께, 계속해서 여성화자의 ‘뿌끼’, 즉 ‘성기’

를 느끼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의미론적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곱 가지 맛의 기도”의 의미론적 구조8)

A : 상대 남성의 활동: (그가) ＋ ~한다, 또는 느낀다 (동사 또는 상태동사) 

B : 여성 화자의 몸

6. Kok duduk taaso-aso

7. Kok togak taaso-aso

8. Lubang puki aku iko

9. Sataun jalan da'at

10. Tigo bulan palayi'an

11. Lubang puki aku iko taaso-aso jo

12. Sapuluh cai bini, 

13. satui cai kondak

14. Tak ado sasodap lubang puki aku iko 

6. 꼭 (그가) 앉거들랑, 자꾸 느껴지고

7. (그가) 서도, 자꾸 느껴지고 

8. 이 내 뿌끼(여성의 성기) 구멍이

9. (그가) 일 년을 길을 가고,

10. (그가) 세 달을 배를 타도,

11. 내 이 뿌끼의 구멍이 자꾸 자꾸 느껴지네 

12. 열 번을 첩을 찾고

13. 백 번을 애인을 찾아도

14. 내 뿌끼 구멍만큼 맛있는 건 없도다

A

A

B

A

A

B

A

A

B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주문 1>은 의미론적으로, 상대 남성의 

행위(A)와 여성화자의 몸(성기)에 대한 언급(B)이 일정하게 반복하는 구

조를 취한다(AAB/AAB/AAB). 또한 여기서 상대 남성의 ‘앉고,’ ‘서고’ 

하는 신체적 활동은, 다시 상태동사 ‘느껴진다’(taaso-aso)와 같은 남성의 

7) 병렬구조(parallelism) 또는 대구법(couplet)이란, 이원적인 대립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것으로, 단순한 각운, 두운, 압운 등의 음성적인 대구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의미론적 차원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다(Jakobson 1960, 1966; Fox 1988). 이러

한 병렬구조는 여러 사회에서 폭넓게 관찰되는 의례언어의 보편적인 형식적 특성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Fox 1975, 1988; Keane 1997; Kuipers1990).

8) <주문 1>과 유사한 또 다른 일곱 가지의 주문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의미론적 구

조의 분석은 Kang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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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에 대한 언급과 결합되어 있다(6, 7, 11절). 한편, 이러한 주문 속에 

나타나는 남성의 ‘상상된’ 행위와 느낌에 대한 묘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여성의 성기에 대한 언급은 항상 ‘나’(aku), ‘이것’(iko) 이라

고 명시함으로써, ‘초월적’ 텍스트를 다시 “여기/현재”의 화자로 연결시

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언어적 장치를 통해서, 고정된 텍스트에 내재

되어 있는 초월적 파워를 현재의 화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진

다(텍스트의 초월성과 상황성에 대해서는 강윤희 2006 참조). 

한편, 여성장르인 외설주문에서 표출하는 ‘지배문화에 대해 저항적

이고 비판적인 여성의 목소리’(Gal 1991)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주문 

1>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과 욕망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문 1>에서 언급되는 여성의 

성기는 객관적인 모양에의 묘사나, 성관계시 여성들이 느끼는 느낌이 

아닌, 철저히 남성의 느낌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성기는 남성이 “앉거나”, “서거나”, “길을 가거나”, “배를 타거나” 하는 

다양한 행위를 속에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남성의 느낌을 통해 존재하

며(6-11절), 이것은 심지어 현재 화자인 “나”가,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방 남성이 느끼기에 가장 “맛있는 뿌끼”를 가질 것을 간원

하는 언명에 까지 이르른다(14절). 이러한 쁘딸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

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중심적이고 관습적인 시각의 차용

은 다음에서 살펴볼 ‘몸을 잠구는 주문’(kunci badan)의 하나인, “파티마

의 문”이라는 주문의 텍스트에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2)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기도”
이번에 분석할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기도”(Doa Kunci Kati Fatima)

는 여성들이 성관계 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문 중 

하나이다. 여기서 “파티마”란 쁘딸랑안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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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며, “파티마의 문”이란 여성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서 때로는 “파티마의 천국의 문”(Pintu sogo si Fatima)이라고도 일컬어 

진다. 당시 74세인 여성 노인 미노에 따르면, 여성은 성관계 후 자신의 

몸이 상하기 쉬우므로, 주문을 외워 “밖과 안을 모두 잠궈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밖과 안”이라는 것은 각각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인 측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측면의 ‘문’은 여성의 ‘질’을 가리

키며, 정신적인 면에서 문을 잠구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적인 힘으로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노는 여성들이 다음 주문을 외움으로써 “몸을 

잠구고,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문 2>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기도”(Doa Kunci Kati Fatima)

1.Bismillahiramanirahim

2.Cup takacup-kacup

3.Tumbuh di padang sibui-bui

4. Takacup kacup-ku

5. Sotollah Allah tatogak dii

6. Aku mamakai “Kunci kati Fatima”

7. Sompit belubang ja'um

8. Koing abu dapur

9. Kosang sabut sekoping

10. Hangat sepoti tempuyung 

11. Podeh sepoti lado bepatah

12. Asin sepoti ga'am seisak

13. Lomak sepoti nio nan gulo

14. Pintu sogo si patima

15. Apo nan pulang ke o'ang

16. Ambe sepoti ketopang nio

17. Sojuk sepoti ayi di dapur

18. Itulah nan pulang ke o'ang

19. Aku makai “Kunci kati Fatima”

20. Sotollah

1. 알라의 이름으로

2. 춥, 까춥, 까춥 (가위의 소리를 묘사한 것)

3. 부글거리는 들판 위에 자라네. 

4. 가위야, 춥 춥 소리내지 말거라.

5. 홀로 서있는 전지전능한 알라와 함께

6. 나는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주문”을 사용한다

7. 바늘의 귀만큼 좁고,

8. 부엌의 재만큼 바짝 마르고,

9. 야자열매의 겉껍질만큼 바삭바삭하며

10. 석탄만큼 뜨겁고

11. 고추처럼 맵고

12. 소금처럼 짭짤하고

13. 야자유만큼 달콤하고 기름지며

14. 파티마의 천국의 문이여

15.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은

16. 야자껍질 같은 무미함과

17. 부엌의 물같이 차거움

18.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19. 나는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주문”을 사용한다

20. 알라와 함께

여기에서 주문 2 의 내적구조는 앞서 살펴본 주문 1과 몇 가지 공통

적인 언어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주문의 처음과 끝은 이슬람 문구

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프레임의 형식을 취하며, 주문의 초입인 제 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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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절까지는 일정한 각운을 보이는 빤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문 1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입과 끝부분에 주문의 제목인 “파티마의 문

을 잠구는” 주문을 사용한다고 밝힘으로서, 이러한 주문은 화자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조상의 말’로서 초월적 힘이 내재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한편, 주문 2는 쁘딸랑안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말하는, 성관계시 

느껴지는 여성의 질의 일곱 가지 느낌을 잘 보여준다. 쁘딸랑안 사람들

은, “좁고”, “바짝 마르고”, “바삭바삭하며”, “뜨겁고”, “맵고”, “짜고”, 

“(달고) 기름진”(제 7-13절), “일곱 가지의 맛”이 여성의 질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표현한다. 쁘딸랑안 사회에서 사용되는 몸을 가꾸기 위한 주문

인 “쁘마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듯이 이러한 여성의 질의 일곱 가지

의 특징은, 각각의 특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들, 예를 들어, 

“바늘귀”, “부엌의 재”, “야자열매의 껍질” 등의 비유를 통해 나열된다. 

이러한 특정 성질을 지닌 물건에 대한 언급은, 특정 주문 내에서 언급된 

사물들의 성질이 주문을 외우는 행위를 통해서 고스란히 그들의 몸으로 

전달된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강윤희 2004). 따라서 

주문 1과 마찬가지로, 주문 2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시의 

느낌에 대한 묘사는 여성 자신들의 느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

의 관점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 시의 느낌에 대한 묘사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적인 표현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구축된다. 예를 들어, 주문 2의 제 15-18절

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문을 연행하는 현재의 화자 “나”는, 

성기의 “무미함”과 “차가움”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은 “다른 사람”

에게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여성’과의 비교는 주문 1에서

도 명확히 드러난다. 주문 1의 제 12-14절에서 나타나듯이, 주문을 연행

하는 화자는 상대 남성이 아무리 많은 “첩”과 “애인”을 찾더라도, “내 

뿌끼만큼 맛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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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과 2에서 나타나는 쁘딸랑안 여성의 몸과 욕망은, 쁘딸랑안 사회

의 관습적인 표현인 여성의 ‘일곱 가지 맛’이라는 담론에 기초하여, 남성

의 성적 경험을 통해서, 또한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다. 

그렇다면, 쁘딸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은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사

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적인 시각만을 반 하고 있는가? 다음 절에서 

살펴볼 부부간의 ‘쁘눈둑’(penunduk),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머리를 조

아리게 하는 주문’으로 사용되는 “뿌끼(여성성기)의 말”이라는 외설주문

은 여성들의 몸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

5. “뿌끼의 말” : ‘무기’로서의 여성의 몸

이번 절에서 살펴볼 쁘딸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은 부인과 남편 사

이에 사용되는 ‘쁘눈둑’의 일종이다. 여기서 ‘쁘눈둑’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상대방의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주문’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쁘

눈둑은 위계적으로 상하관계에 놓인 사람들, 예를 들어, ‘학생-선생님,’ 

‘자식-부모,’ ‘부하-상사,’ 또는 ‘관료-일반인’ 의 관계에 사용되는 주술로

서, 위계적으로 하위에 놓인 사람이 상위자를 이기기 위하여, 또는 “마음

을 부드럽게 하여” 화를 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문이다. 이러한 쁘눈

둑은 또한 부인과 남편의 관계에도 사용될 수 있다. 쁘딸랑안 여성들에 

따르면, 부부간의 쁘눈둑의 사용은, “남편이 부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큰소리를 내지 않으며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게 만든다.”

다음 주문 3은 현지조사 당시 50대의 이부 씨티가 가르쳐준, 부부간

에 사용되는 쁘눈둑의 하나인 “뿌끼(여성 성기)의 말”이다. 이부 씨티에 

의하면, 이러한 주문을 외운 음료수를 남편이 먹게 되면, 부인에게 “도저

히 거친 말을 할 수 없고, 무슨 말이든지 잘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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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3> “뿌끼의 말”(Kato Puki)

Minyak tagelang-gelang 기름이 출렁 출렁

Tagelang dalam kuali 큰 그릇에 출렁 출렁

Monti duduk ajo tagolak 재상은 앉고, 왕은 크게 웃네

Berkat aku mamakai kato puki “뿌끼의 말”을 사용하는 나를 축복하소서

사언절구의 빤뚠형식을 취하는 주문 3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

는 앞서 살펴보았던 주문 1, 2에 나오는 여성과는 상당히 다르다. 제 3절

에 나타나듯이, 현재화자 ‘나’의 ‘뿌끼’ 주문은 “재상도 앉게 만들고, 왕

도 웃게 만드는”, 즉 어떤 고위층이나 권력자도 질 수 밖에 없는 주술적 

힘의 근원이 된다. 일상적인 쁘딸랑안 사회의 담론에서, 부인은 남편에 

비해 하위자에 놓이지만, 이러한 주문의 ‘이야기 세계’에서는 그 어떤 

권력자도 이기는, 따라서 남편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그 위계가 도치된

다. 이부 씨티에 따르면, “세상에 뿌끼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위의 주문은 상대방 남성을 이길수 있는 주술적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주문으로서, “꿉깝기의 말”(Kato Kup Kap 

Ki)이라는 주문도 있다. 여기서 “꿉깝기”는 무의미하고, 해석이 불가능

한 말이며, 이러한 “꿉깝기”라는 주문에서는, 위의 주문 3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지배적인 담론을 전복하고, 패러디하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여

성의 성기는 ‘비 스러운 무기’로서 재정의되어 나타난다. 

<주문 4> 꿉깝끼의 말(Kato Kup Kap Ki) 

Kato Allah taala Ajo Caut 알라의 말, 유일신인 음란의 왕 알라

“Kup Kap Ki” “꿉깝기”

Berkat aku mamakai “Kup Kap Ki” “꿉깝기”를 사용하는 나를 축복하소서

Allah taala Ajo Puki 유일신인 알라, 뿌끼의 왕

우선 <주문 4>의 텍스트를 보면, 여성화자인 ‘나’는 절대전능한 알

라의 고귀한 이미지를 전복하고 패러디하여, 신성한 알라를 “음란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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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뿌끼의 왕”으로 부르기까지 하는 등, 쁘딸랑안의 지배적 이슬람 

전통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적인 표현을 차용했던 주문 1, 2와는 달리, 주

문 4에는 ‘꿉깝기’라는 해석이 불가능한 무의미한 단어가 등장하며, 이

러한 무의미한 단어의 사용은 주문의 비 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 주

문을 가르쳐 준 이부 필리도 “꿉깝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주문이 그냥 그렇게 되어있다”고 대답하 다. 

한편, 주문 4의 “꿉깝기”라는 표현은, 쁘딸랑안 사회에서 비 의 말

로 사용되곤 하는 “거꾸로 말”(bahasa terbalik)에 해당되는 말놀이의 일종

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거꾸로 말’이란, 각 단어의 음절을 도치시키거나, 

무의미한 음절을 덧붙임으로서, 그러한 규칙에 익숙하지 못한 외부인들

로 하여금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말장난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빤다이”(pandai: 똑똑하다)는 “(은)다빠이”(ndapai)

로, “사이꼬”(saiko: 오늘)는 “꼬이소”(koiso)로 음절이 쪼개지고 도치되는 

것이 ‘거꾸로 말’이다. 이외에도, 무의미한 접사를 각 음절에 붙임으로써 

단어의 뜻을 더욱 모호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라 수다 

마깐”(la sudah makan: 벌써 먹었다)에 “빠말”(pamal), 과 “빵깔”(pangkal)

을 붙여, “라 수파말, 마빵깔”(la supamal mapangkal)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꾸로 말’의 규칙을 통해 보았을때, “꿉깝기”(Kup Kap Ki)

는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뿌끼’(puki)의 ‘거꾸로 말’ 형태일 것으로 

짐작된다. 즉, ‘뿌끼’의 각 음절이 도치되고, 각 도치된 음절에 반복적으

로 /k/발음을 삽입함으로써 단어에 운율적 리듬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뜻을 더욱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꾸로 말’의 사용은 주문 4의 

은 함과 비 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이러한 주문에서 표현되는 

여성의 성기는 남성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비 스러운 무기로 재정의된

다. 따라서 주문 1과 2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성기는 남성의 성적 경험에 

따라 구성되고,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규정되는 반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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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4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성기의 이미지는 남성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표현된다. 따라서 외설주문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관점은 그 주체와 맥락에 따라서 또한 주술 연행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동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6. 결론 : 사회적 행위로서의 외설주문

최근에 언어와 성의 관계를 다룬 학자들 중 일부는, 기존의 연구들이 

‘정체성’의 측면에만 초점을 둘 뿐,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측면, 즉, 언

어가 어떻게 각종 성적 경험, 육체적 쾌락, 욕망 등의 측면과 연관되는지

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예를 들어, 카메론과 쿨릭

(Cameron and Kulick 2003 a,b)은 기존의 언어와 젠더/섹슈얼리티9)의 관

계를 다룬 연구가 ‘정체성’에만 관심을 가지며, 섹슈얼리티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게이(gay) 또는 레즈비언(lesbian) 등과 같은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완전한 언어와 성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배제하고, 

대신 인간의 성적 경험과 그와 관련된 각종 관습, 이데올로기를 형성하

는 데 작용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성적욕망, (육체적) 쾌락, 판타지 

등을 구축하는 데 언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Kulick 1999, 2000). 

이러한 카메론과 쿨릭의 주장(Cameron et al . 2003 a,b)과 같은 맥락

에서, 이 논문은 쁘딸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이 어떻게 그들의 몸과 욕

망에 대한 관점을 반 하고,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러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배격할 것을 주장하는 카메론과 쿨릭

9) 여기서, 젠더(gender)란 성별, 또는 성별체계 등을 가리키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며, 섹

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 경험과 욕망, 또 성과 관련된 관습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

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Bucholtz and Hall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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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이 논문은 쁘딸랑안 여성들의 ‘몸’과 ‘욕망’에 대한 시각과 

해석은 오히려 여성들의 ‘정체성,’ 즉 ‘아내’ 이자, ‘어머니,’ 그리고 한 

씨족의 성원이라는 위치에서 재구성되고 해석됨을 보여준다. 즉, 쁘딸랑

안 사회 내에서 언어와 섹슈얼리티 또는 성적욕망에 대한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들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쁘딸랑안 여성들은 자신들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

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외설주문’을 사용한

다고 밝혔다. 특히 쁘딸랑안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에게 허용되

는 이동성의 차이, 즉 남성의 ‘자유로움’과 그에 따른 외부인과의 증가된 

접촉의 가능성은 쁘딸랑안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남편에게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엄 하

게 말하자면 남편에게서 버림받음으로써 다른 이웃들과 부족 성원들에

게 받을 모욕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쁘딸랑안 사회에

서 여성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생계경제 활동에 종사하며, 따라서 남편이 

없더라도 생계를 위협당하지는 않는다. 쁘딸랑안 여성들은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씨족의 토지와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화전농과 어업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자율성이 오히려 여성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로 작

용한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떠나더라도, 부인들과 아이들은 먹고 살 

수 있으므로” 쁘딸랑안 남성들은 더욱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이 중요시되고, 가

족과 이웃 간의 관계가 중요시 되는 쁘딸랑안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

받은 ‘잔다’가 된다는 사실은, 가족 전체가 다른 부족 성원들로부터 비난

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당시 30대 

여성인 무윰은 자바인과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람

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잔다’가 되었다. ‘잔다’가 된 무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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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을 사람들은 항상 쑤군거렸고, 심지어는 무윰의 어머니인 미노를 

‘자신의 딸을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어머니로 폄하하기도 했다. 이

러한 다른 부족 성원들의 ‘비난’과 그에 따른 ‘수치’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로 하여금 외부 여성들, 특히 도시여성들로부터 “남편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주문을 찾게 만든다. 그리하여, 쁘딸랑안 여성들은 “도시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만, 우리는 주문을 바른다”라고 말하기 까지 한다. 

그러므로, 쁘딸랑안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과 남편을 지키기 위해, 

각종 외설주문을 외워 남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부 또마에 따르면, “여자들은 보통 잠자리에 관심이 없다. 하루 종일 

애보고, 집안일을 하는 데 (성적)욕망이 있을 수 없지. 하지만, 남자가 

원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주문을 외워서라도 욕망을 불러 일으켜야 된

다”고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욕망을 여는’ 주문인 “일곱 가지 맛”

의 주문을 외운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욕망을 열기위해’ 여성들은 여성 

성기의 “일곱 가지 맛”과 같은 남성의 성적인 경험과 욕망에 의해 규정

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관습적인 관점을 차용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관습적 시각의 차용과 동시에, 쁘딸랑안 여성들은 

외설주문의 연행을 통해서 지배적인 이슬람 젠더 이데올로기인 남성과 

여성에 대응하는 지성/욕망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전복하기도 한다. 여

성은 ‘욕망’에 지배당한다는 이슬람적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여성의 

‘욕망’은 주문의 연행을 통하여,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이웃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

서 이러한 외설주문의 연행은 여성의 욕망을 본능적인 것이 아닌, ‘사회

적인 것’ 또는 ‘주술의 힘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재정의하며, 이에 따라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슬람적 이데올로기의 전복은 쁘딸랑안 여성들의 또 다른 

주문인 “뿌끼의 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주문 내의 이야기 세

계에서, ‘뿌끼’ 는 ‘재상’과 ‘왕’도 꼼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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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알라신은 더이상 성결하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음란의 왕”

또는 “뿌끼의 왕”으로 불리우는 “여성의 수호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욕망을 여는’ 주문에서 나타났던, 남성의 성적 경험과 

관습적인 시각으로 구축되는 여성의 몸은, “뿌끼의 주문”에서는 남성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비 스러운 무기’로 재정의되며, 따라서 여성들의 

‘외설주문’은 여성들의 강력한 파워의 근원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장르

의 연행을 통해 여성들의 행위성과 주체성은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쁘딸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여

성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쁘딸랑안 여성들은 외설주문의 연행을 통하여, 

단순히 사회관습적인 관점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이용하는 동시에, 지배적인 젠더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전복

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쁘딸랑안 여성들의 외설주

문의 텍스트와 그 연행은 쁘딸랑안 여성들이 다양한 양식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구축해나가는 장으로 역할하며, 이러한 주문의 연행을 통해서, 

여성들의 몸과 욕망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재정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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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n Petalangan Women’s Obscene Spells: 

Language, Desire and the Body

Kang, Yoonhee*

10)

T his article  exp lores the in terp lay  am on g lang u ag e p ractices, d esire , 

and  the bod y  th rou g h a socio lin gu istic analy sis of P etalan gan  w om en’s  

obscene m agic spells called  "M onto C abul." "M onto C abul" is a Petalangan  

w om en ’s gen re that in ten d s to  in crease sexu al satisfaction  betw een  

sp ou ses. P etalan gans believ e th at the p erform ance o f m on to  cabu l can  

m an age their bod ies an d  sexual d esires. M any w om en  recite  the sp ells in  

ord er to  'op en  d esire ' for their hu sband s' sexu al satisfaction  before sexual  

in tercou rse. O n  the oth er han d , w om en also  u se the sp ells to  'close th e  

bod y ' afterw ard s to  p rotect their bod ies. B y  d escrib ing  an d  analy zing  

lan gu age featu res and  p attern s fou n d  in  these m ag ic sp ells, I sh ow  how  

Petalangan cultural notions of sexual desire and the body are linguistically  

con stitu ted  and  socially  em bed d ed  in  th eir social relation s. 

U nlike m an y p reviou s stu d ies th at h ave p resu m ed  "w om en’s  

resistan ce" in  w om en’s g enres, I focu s on  am bigu ity  an d  m u ltiv ocality  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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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m en ’s v oices fou nd  in  th e p erform an ce of P etalan gan  obscen e sp ells.  

T hrou gh  an  an alysis of th e sp ells in  the lev els o f texts as w ell as their  

social u ses, I d em onstrate  h ow  P etalang an  w om en  activ ely  ap p rop riate  

and  utilize their dom inant social conventions to represent the fem ale body  

and  d esire . A t th e sam e tim e, I also  argu e h ow  P etalan gan n w om en  

con stru ct and  p erform  th eir su bv ersiv e v iew s of th e fem ale bod y ag ainst  

th eir d om in an t Islam ic gen d er id eology . Ironically , P etalan gan  w om en ’s  

usage of m agic spells reveals w om en so 'rational' as to control their desires, 

w hile  th e P etalagan s’ d om in an t Islam ic gen d er d iscou rse d escribes th e  

relation  of m en and  w om en as the d ichotom y betw een  ‘reason’ (akal) and  

'd esire ' (nafsu). T herefore, th e Petalan gan  w om en’s genre rev eals th e flu id  

and  m u ltip le  su b jectiv ities o f P etalang an  w om en , by  d ep loying  variou s  

n otions of th e bod y an d  d esire  in  d iv erse social relation s and  contexts.




